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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합의금 대신 남은 것

내 용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일 아침이었다. 회사 현관에 수북이 쌓인 우편물 뭉치

를 보면서도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차피 대부분은 광고물이거나 홍

보 책자일 테니, 대충 훑어보고 버리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손에 챙겨 들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어제 마시다 만 커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

고,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이미 머릿속에 줄지어 있었다.

책상에 앉아 하나씩 우편물을 넘기던 중이었다. 어느 봉투 앞에서 손이 문득 

멈췄다. 보낸 이는 OO디자인,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다. 

평소 이 회사에서 오는 건 디자인 샘플이나 두툼한 책자였는데, 지금 손에 

든 건 그것치고는 지나치게 얇고 딱딱했다. 뭐지, 싶은 순간 나도 모르게 봉

투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겉면을 몇 번이고 다시 훑어봤지만, 별다른 

표시는 없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내용증명, 이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다. 내용인즉슨, 우리 기관이 만든 디지털 책자에 자신들이 저작

권을 가진 폰트가 사용됐다는 것이었고, 이를 입증하듯 채증 시간까지 선명

하게 찍힌 캡처본이 함께 동봉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연락을 달라는 짧

은 요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그 캡처본 한 

장이 주는 무게감 앞에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

지만, 그 무게는 손에 든 어떤 서류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자리에 앉아 문서를 내려다봤다. 폰트에 저작권이 있다고? 우리가 직접 

이 폰트를 골라 무단으로 쓴 것도 아니고, 애초에 디자인 자체를 외주로 맡

겼던 건데 어째서 이게 우리 책임이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별별 생

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휘감는 동안에도, 어쨌든 확인은 해야 한다는 생

각에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용증명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

기를 드는 손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리지 못한 채로 살짝 떨렸다.

전화를 받은 건 한 남자였고, 용건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사용료 20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게 건당 비용이라는 점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도별로 제작해온 책자를 전부 합치면 5개년만 해도 1천만원에 달하는 금액

이었다.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들을 것도 없이 일단 전화를 끊

었다. 숫자를 듣는 순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지난 5년치 책자

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디자인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몇 년째 거래해온 곳

이니만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뭐라도 시원한 답이 나올 줄 알

았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

풀이하더니, 이내 자기 잘못은 아니라며 우기기 시작했다. 몇 년을 함께 일

해온 사이에서 나올 법한 대답이라기엔 너무나 무책임했고, 머릿속은 다시 

한번 하얘졌다. 그동안 별문제 없이 주고받았던 수많은 계약과 회의들이, 순

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길로 법무팀을 통해 전국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부터 알아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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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시나 있었다. 그리고 법무팀의 판단은 명확했다. 우리가 이 돈을 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위에 보고를 올렸고, 

돌아온 답은 짧고 단호했다. 절대 주지 마라. 그 짧은 한마디에, 며칠간 무

겁게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마침 이미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이 업계 특유의 합의금 장사 

수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라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은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대는 고소장이었는지 내용증명이었는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를 회사로 보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이대로 정말 괜찮

은 걸까 하는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뒤로 고소장도 내용증명도 오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

도,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뒤로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 디자인 작업을 직접 하든 외주를 맡기든, 

이제는 폰트 하나 이미지 하나를 고를 때도 먼저 라이선스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예전 같았으면 별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을 파일 하나에도, 지

금은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가끔은 

그 확인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몇 분의 수고가 훨씬 낫다

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일이 기관 전체에 알음

알음 전해지면서, 저작권이란 영화나 만화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는 줄 

알았던 동료들도 이제는 폰트 하나에도 저마다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종이 한 장이,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만 여겨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든 셈이다. 누군가에게는 억울

한 청구서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뜻밖의 가르침이었던 셈이다. 다만 그 권

리를 존중하는 것과, 그것을 앞세워 겁부터 주는 방식까지 그대로 받아들이

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그 사실도, 그날 함께 알게 됐다.


